
 

[서울신문] “中 녹색산업은 성장여력 높은 블루오션 

한국기업 진출하려면 5 년안에 승부봐야” 

 

“中 녹색산업은 성장여력 높은 블루오션 한국기업 진출하려면 5 년안에 

승부봐야” 

예둥 칭화대 칭윈창투 회장 인터뷰 

“한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의 녹색산업, 즉 친환경산업 및 청정기술(Clean 

Tech) 쪽으로 진출하려면 앞으로 3~5 년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. 이 

기간에 틀을 잡고 터를 닦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

빠르게 크는 중국 현지 기업들이 진출 여지를 모두 선점해 버릴 것이다.” 

중국 칭화대 산하 창업투자사 칭윈 창투( 靑 雲  創 投 · Tsing Capital)의 

예둥(葉東·47) 회장은 20일 중국의 친환경산업은 아직은 성장 여력이 높은 

‘블루오션’에 속하지만 5 년만 지나면 발 디딜 틈 없이 치열한 경쟁 분야가 

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지금은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아무런 

제한이 없지만 3~5 년 뒤에는 법적, 제도적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

있다고 지적했다. 예 회장은 국내 기업들과의 녹색산업 협력방안을 

논의하고 ‘한·중 녹색기업의 동반상승’을 주제로 한 서울중국학센터(이사장 

양필승) 주최 세미나 참석을 위해 19 일 서울에 왔다.  



 

●3~5 년후 외국기업 진출 규제 가능성 높아 

→중국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진출 전략은. 

-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정보통신(IT), 자동차 등 

기존 산업 분야를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역점을 둔 뒤 진출 분야를 

넓혀나가야 한다. 친환경 기술과 기존 한국의 주요 산업을 접목시켜 

‘녹색시대’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. 친환경 차량, 그린카를 위한 배터리 

개발 및 각종 친환경 부품 개발, 에너지 절감기술의 적용 등이 한 예다. 

기존 IT 산업의 형태로는 경쟁 포화의 레드 오션을 넘을 수 없다. 

●올해 中 청정기술투자 20 억달러 넘어 

→중국 정부의 친환경산업 지원이 더 적극적이 되고 있는데. 

-2008 년부터 중국 정부의 친환경, 청정기술에 대한 지원이 가속화돼 왔다. 

청정기술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. 전세계 태양광 생산의 

절반, 세계 최대 수력 및 풍력발전 등 중국의 친환경산업은 일부 영역에서 

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.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련산업 

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2190 억달러가량의 경기부양책을 



계획하고 있다.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1172 억달러의 두 배 가까이 되는 

액수다. 2010 년 중국의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는 20 억달러를 넘어섰다. 

→ 칭윈 창투는 한국의 해외 부동산개발회사인 CKT 와 합작, 쑤저우에 

한·중 녹색과학기술원(China·korea Green Science Park) 설립을 추진 

중인데. 

-쑤저우 공업구 웨이팅진에 대지 17 만 2842 ㎡, 총 면적 26 만 4470 ㎡ 

규모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. 상암 축구장 8~9 개 정도 되는 면적에 

녹색창업센터, 연구개발센터 등이 들어간다. 친환경 벤처기업들을 위한 

R&D 및 육성거점인 ‘창업센터’, 금융·법률 컨설팅을 담당하는 인프라와 

한국기술거래소, 상하이기술거래소 등도 유치할 계획이다. 또 최신 녹색 

상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‘상설전시장&컨벤션센터’, 친환경 신소재와 

친환경 테마를 소재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‘녹색 미술관’과 ‘녹색조각 

공원’도 들어선다. 

→진행 상황은. 

-쑤저우시와 기본적인 합의를 마쳤고 앞으로 3~5 년동안 기초 토목공사를 

거쳐 중국 녹색산업에 진출하려는 한국 벤처기업들의 진출거점 역할을 할 

수 있게 하겠다. 한·중 녹색과기원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해 

스마트그리드(지능형 전력망), 신재생에너지, 녹색 주거 및 생활공간, 

태양열 냉난방 등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선보일 것이다. 

●2001 년 세계 첫 클린텍 전문 창업투자회사 설립 

→ 비지니스위크는 지난해 예동 회장을 중국 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

40 인중 한 명으로 뽑았다. 



-칭윈 창투는 친환경기업에게만 투자하는 세계 최초의 클린테크 전문 

창업투자회사다. 2000 년이후 글로벌 청정산업의 부상으로 세계적인 반향을 

얻었다. 대학(중국 경제무역대) 졸업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업과 

투자회사에서 20 년 가까이 일하다 청정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국으로 

돌아와 2001 년 칭윈 창투를 설립했다. IT 보다 녹색산업이 더 중요한 

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중국의 녹색산업의 개척자 역할을 한 

점을 많이 인정받았다. 회사 설립 이후 5 년간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

2005 년부터 중국에서도 청정산업 붐이 일었고, 2006 년부터는 클린테크 

회사들이 대대적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칭윈 창투도 

탄탄대로에 올라있다. 현재 공개 투자액만 3 억달러(약 3546 억원) 정도 

된다. 

→한국의 청정산업을 평가한다면. 

-녹색경제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향은 적절하다. 한국은 기술과 

환경의식에서 중국을 앞선다.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도 미래를 보는 정부의 

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하고 금융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. 신재료, 

생태농업, 에너지 절감, 신에너지 등 녹색경제의 발전은 내일의 경제를 

결정짓는 요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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